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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천국성령운동 합심 기도 시간에 낮에 계시록을 읽

을 때 머리에 남았던 다윗의 열쇠란 단어가 생각나 

주님께 가르쳐 달라 부탁드리니 들린 음성입니다.] 

*예수님의 말씀*

<계시록 3장 7절>

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

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

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

그가 이르시되

사랑의 힘으로 도전한 너에게 

사랑의 진리를 전하노라.

계시록에 기록된 

이 시대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겠느냐.

열면 닫을 자 없고 

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

다윗의 열쇠가 무엇이겠느냐.

[예수님이십니다. 성삼위이십니다.]

맞다. 나 주 예수니라.

문은 바로 무엇이겠느냐.

[마음입니다.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마음입니다.]

맞다.

나 예수가 너희 마음 문을 

진리와 성령으로 닫으면 

그 어떤 누구도 열 자 없으며 

그 어떤 사탄 흑암에 닫힌 문이라도 

나 예수의 사랑인 말씀과 성령으로 

열지 못할 문이 없느니라.

고로 나는 너희 마음의 문을 

아무나 열지 못하게 

아무나 닫지 못하도록 

이 시대 다윗의 열쇠를 창조했으니 

그가 바로 선생이다.

오직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닫을 자 

나의 육 된 선생이니 

그리하여 선생과 나는 하나이니 

너희는 너희 마음 문의 주인인 

이 시대 보낸 자 선생을 깨닫고 

마음 문단속하라.

다윗의 열쇠를 

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은 

나 예수가 내 육 되는 선생을 

이 땅에 보내었다는 말이니

‘볼 지어다.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’ 란 

3장 8절 말씀처럼 

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선생을 통해 열린 

진리의 세계, 성령과 사랑의 세계인 섭리사에 

생명들을 데려와 

구원의 역사인 휴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.

이 열린 문을 닫을 자 누구냐.

문을 연 자가 

문을 닫을 수 있지 않겠느냐.

신부의 문 연 너희 선생이 

신부의 문을 닫을 자이니 

이는 성약 천 년 역사의 문을 선생이 열었고 

성약 천 년 역사의 문도 선생이 닫는다는 말이다

열고 닫는다는 말이 무엇이냐.

시작이고 끝이며 

알파와 오메가니 

이는 바로 나 예수임을 말하지 않느냐.

그리하여 선생은 나 예수와 일체되어 

나의 몸이 되어 

이 시대 성약 천 년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어 

신부 역사의 문을 연 그가 

신부 역사의 문도 닫으리라.

닫는다는 말은 

물리적인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

영적인 말이다. 

오직 선생의 

육의 생애, 공생애, 전반기, 후반기를 통해 

선생이 육이 다할 때까지 쏟아낸 그 말씀으로 

신부 역사의 문을 열고 

신부 역사의 문을 닫는다는 의미이니 



선생이 전한 말은 천 년을 가느니라. 

선생이 육신의 생애를 다한 이후 

그 누구도 이 재림 복음, 

천국 말씀을 전할 자는 없으니 

나 예수의 공생애 3년 기간 전한 말씀이 

신약 2천 년을 갔듯 

선생이 전한 말씀이 성약 천 년을 갈 것이다. 

그래서 선생이 이 시대 다윗의 열쇠가 되어 

신부 역사 성약역사 문을 열고 닫을 것이다.

고로 나 예수가 알파와 오메가이듯 

선생도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.

그래서 그와 나는 영과 육으로 

진리와 시대를 여는 시작이며 

진리와 시대를 닫는 끝이니 한 몸인 것이다.

그래서 그가 나 예수의 본체는 아니지만 

이 땅에서 나의 육이 되어 

나의 사명을 하는 것이다.

헷갈리지 마라.

삼위는 구약에서 성약 모든 종교역사의 

알파와 오메가이지만 

선생은 이 성약 역사, 

이 시대 알파와 오메가인 것이다.

시대 사명자인 것이다.

선생은 나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이며 

일체된 자, 나의 육이기 때문이다. 


